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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

장,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.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

증가,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

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. 특히, 주말과 새벽

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

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,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

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,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

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

이 규제의 형평성,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,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

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「유통산업발전법」상 의무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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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,

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,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

서도 온라인-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

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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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

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(「전자상거래

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

를 말한다)를 위한 영업행위(포장, 반출, 배송 등을 포함한다)에는

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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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

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∼ ④

(생 략)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

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∼ ④

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

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

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

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

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

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
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

다)를 위한 영업행위(포장, 반

출, 배송 등을 포함한다)에는

적용하지 아니한다.


